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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산업 구조의 변화와 지속적 경제성

장 및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 증대로 인하여(Song & Lee, 

2011)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1년 49.7%로 전체 

여성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1). 

이와 같이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과거 가정 내에

서 여성의 몫이었던 자녀 양육에 대한 역할이 재조정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역할분담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

하지 못해 취업모들은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Park, 2008).

취업모들은 어린 자녀를 돌보는 보육 상황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부담을 느끼게 되며, 여기에 일, 가사, 육아를 모두 훌

륭히 해내야 한다는 주변의 바람과 사회적 시선은 그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Kim & Chang, 2008). 따라서 여성에

게서 육아부담은 취업을 지속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며

(Statistics Korea, 2011), 특히, 자녀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여성에게 두고 있는 한국의 경우 기혼 취업여성은 남성보다 

양육 부담감을 더 높게 인식하기 때문에(Park, 2008; Song & 

Lee, 2011) 직장과 가정의 책임이 동시에 주어져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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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로 인해 유발된 스트레스는 심

리적 및 신체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여성은 물론 가족

의 건강까지도 위협하게 된다(Yang & Shin, 2011).

학령전기의 어린 아동은 감각적 경험과 운동 활동을 통하여 

사물을 이해하고, 외부 환경에 반응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

심이 필요하다. 또한 자율성과 독립심이 발달함으로써 주변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과 학습을 시도하지만, 위험에 대

한 경험이나 판단이 미숙하여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Shin et al., 2009), 부모의 역할 긴장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킨

다(Hill, Hawkins, Ferris, & Weitzman, 2001). 특히 어린 

아동을 보육시설이나 대리 양육자에게 맡기는 취업모들은 아

이의 안전을 걱정하여 조직에 몰입하기 어렵거나 심리적 고충

이 있으며, 늘 시간이 부족하고 정신적 여유가 없는 불안정한 

삶을 경험한다(Yang & Shin, 2011).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여성 취업률이 20대에는 높게 나타나지만 결혼과 양육이 맞물

리는 30대에 떨어졌다가 40대 초반에 다시 높아지는 M자형 

구조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즉, 30대의 어린 아동을 둔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도 가사와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Statistics Korea, 2011)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의 부담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양육 부담을 주목하고 있으며(Park, 2008), 국가별로 취업모

의 양육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보육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으로 직장 내 보육

시설의 확충, 적절한 기간과 급여를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의 정착이 미흡하

며 사업장내에서의 적용이 실질적으로 어려워(Yoo, 2012) 취

업 여성들이 겪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크다. 이

렇듯 양육부담이 커지게 되면 출산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기

대하기 어렵기 때문에(Park) 취업모가 경험하는 다양한 양육

부담의 형태를 파악하여 이를 경감시켜줄 수 있는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양육부담감과 관련된 국내 문헌은 장애아동이나 특정 질환

을 가진 환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 편 보고되어 있지만

(Lee, Park, & So, 2008; Yoo & Kim, 2006), 취업모를 대상

으로 한 연구는 드물다. 특히 간호학분야에서 이루어진 양육

부담감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양육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규명하거나 양육부담감 정도를 조사한 양적 연구로

(Bang, 2004; Ko, 2008; Park, 2008), Han (1997)에 의해 개

발된 자녀돌보기 부담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해 오고 있

다. 그러나 이 도구는 2000년 이전에 개발된 도구로서, 최근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의 양육부담감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취업

모의 양육경험을 조사한 질적 연구 1편이 보고되어 있지만

(Kim & Chang, 2008), 이는 첫 자녀를 출산한 지 36개월 이

하의 취업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첫 어머니 됨의 어려움에 

초점을 두어 다양한 체험을 포괄적으로 탐색하였기 때문에 어

린 아동을 둔 취업 여성의 양육 부담감을 심층적으로 탐색하

지 못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1.24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 국가가 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의 여성들이 자

녀 양육을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1). 이처럼 출산율이 최저로 하락한 현 시점에

서 양육 부담을 해소시키기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혼 

취업 여성이 경험하는 양육부담감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본

질적 의미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취업모의 

양육부담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최근의 양육환경을 반

영한 양육부담감 도구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취업

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의 방향을 제시함으로

써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의 완화 및 출산율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간경험의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경

험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질적 연구방법인 Colaizzi (1978)

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어린 아동을 양육하면서 겪

게 되는 취업모의 양육 부담 경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탐색

하고자 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취업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부담감이 무엇인지 서술하여 그 경험에 

대한 의미의 본질을 탐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어린 아동을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취업모의 양육 부

담감의 본질은 무엇인가?’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Colaizzi (1978)가 제안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의 양육부담감 경험의 의미 

및 본질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Colaizzi 분석방법은 개인의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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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Variables Age
Length of work

(year)
Number of 

child
Child's age

(year)
Surrogate 
caregivers

Number of 
interview

Participant 1 36  6 2 6, 4 Husband 2

Participant 2 37 10 2 6, 3 Mother 2

Participant 3 34 12 1 1 Mother 3

Participant 4 39  5 1 7 Sister 2

Participant 5 36 10 1 2 Mother in law 3

Participant 6 38 14 2 5, 7 Mother in law 3

Participant 7 39 15 2 6, 7 Sister 3

Participant 8 37 10 1 4 Baby sitter 2

성보다는 연구참여자 전체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속성을 이

끌어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취업모가 경험하는 양육

부담감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취지에 가장 적

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양육부담감의 본질을 탐색하기 위

하여 현재 어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취업모를 대상자로 하였

으며, 양육부담감에 대한 경험을 풍부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목적적 표본추출 방법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참여자는 생후 12개월 이상 6세 이하의 

어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여성 중에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하는 직장에 5년 이상 다니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면담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8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Table 1).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37세였으며

(범위: 34~39세), 아이를 보육기관에 맡기면서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가 7명, 베이비시터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1명

이었다. 참여자들의 경제적 수준은 상 ‧ 중 ‧ 하 중에서 모두 

‘중’이었으며, 교육수준은 초대졸 이상이었다. 종교는 무교 1

명, 기독교 4명, 불교 2명, 가톨릭 1명이었다. 직업은 학원 강

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사무직 4명, 교사 1명으

로 근무시간은 평균 8.5시간이었다. 

본 연구에서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를 선정한 이유는 이 시

기가 아동에게 자율성과 독립심을 발달시키는데 매우 중요하

지만(Shin et. al., 2009), 경험과 판단이 미숙하기 때문에 돌

보는 시간과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므로 부모의 역할긴

장이 높고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여(Hill et al., 2001) 양육

부담감 또한 클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12월 15일부터 2012년 

2월 28일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자료수집은 심층면담의 방법

으로 진행되었다. 면담 시작 전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연구참여에 대한 자발적인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면담은 모성병동에 근무한 경험 및 모

성간호학 분야 교육경험이 풍부한 연구자 2인과 질적 연구 수

행의 경험이 있는 연구자 1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면담장소는 

참여자의 사생활이 최대한 유지되면서도 편안하고 조용한 분

위기에서 면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집이나 병원 내 

작은 세미나실에서 이루어졌으며, 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에는 본인이 익숙한 직장근처의 조용한 까페에서 진행되었다. 

취업모의 양육부담감 경험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된 주요 

질문은 “일을 하면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무

엇입니까?”와 같은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였으며, 면담이 진행

되는 동안 양육부담감과 관련되는 참여자의 진술내용이 명료

하고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적절한 추가질문을 하

는 형식으로 면담을 하였다. 첫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최소 40

분에서 최대 2시간이었으며, 추가 면담을 포함하여 각 참여자

마다 2~3회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이 이루어지는 동안 연

구자는 참여자의 의미 있는 표정과 행동 등을 메모하였다. 

면담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받은 후 모두 녹음하였으며, 

녹음한 내용과 메모내용은 면담이 끝난 후 바로 연구자가 직

접 컴퓨터에 입력하였으며, 최대한 참여자의 진술 그대로를 

기술하였다. 내용 중 모호하거나 함축적인 부분은 참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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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면담을 실시하거나 전화로 내용을 명료화하였다. 면담은 

자료가 포화되어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지 않고 내용

이 반복되는 시점에서 종료되었다. 

자료수집 과정 중 연구자들은 Lincoln과 Guba (1985)이 

제시한 질적 연구의 평가기준을 따라 질적 연구결과의 엄정성

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즉, 면담 과정 중 참여자로부터 양

육부담감에 대한 그들의 생생한 경험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

해 노력하였고, 그 느낌을 살려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였으

며, 분석한 내용은 다시 참여자에게 확인받는 과정을 거쳐 내

용의 진실성(credibility)을 확보하였다. 연구결과의 적용가능

성(applicability)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참여자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어린 아동을 둔 전체 취업모가 경험하

는 양육부담감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일

관성(consistency)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간 지속적인 비교

분석과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진술내용에서 주제를 발견하고 

이로부터 주제모음을 통합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으

로 중립성(neutrality)을 확보하기 위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문헌고찰을 하지 않았으며 연구자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는 양육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

고 있을 것이다’라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괄호 처리하여 선 이

해와 가정을 통한 주관성이 면담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

지 않도록 하였다. 필사 후에는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으며 내

용을 확인하였다. 

4. 자료분석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연구자가 함께 모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난 이견들은 원자료와 비교하

면서 반복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필요시 참여자들에게 확인하

는 과정을 거쳐 양육부담감 경험의 본질에 다가가고자 하였

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Colaizzi (1978)가 제시한 자

료분석방법에 따라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단계로, 우선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의 양육부담

감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심층면담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며, 연구참여자가 진술한 생생한 느낌과 전체적인 이해의 

통찰력을 얻고자 하였다. 참여자가 기술한 내용 중 양육부담

감 현상과 관련이 있는 구절이나 문장에 밑줄을 그어가며 의

미 있는 진술들을 추출하였다. 그런 다음 의미 있는 구절이나 

문장의 맥락을 숙고하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발견하여 

이를 연구자의 언어로 재구성하였다. 재구성된 의미들 중 유

사한 것끼리 분류하여 주제를 도출하였다. 비슷한 주제들을 

다시 모으고 통합하여 더욱 추상적인 수준인 주제모음을 이끌

어냈다. 최종적으로 연구자들이 도출한 양육부담감의 본질적 

구조를 반영하는 주제모음이 타당한지를 검증받기 위하여 연

구참여자에게 그들의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친 

후 연구를 시행하였다(No. 12-193-1). 연구참여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면담 시작 전 연구의 목적과 취지, 연

구방법 등을 설명하였으며, 면담 내용은 녹음됨을 알려주었

다. 연구참여자에게 모든 면담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연

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참여자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개인적

인 정보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함을 설명한 후 연구참여에 대

한 자발적인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6. 연구자 준비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 자신이 연구도구이므로 도구의 타

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진술을 그대로 수용

하면서도 그 의미에 보다 민감해 지기 위해서 대학원 박사과

정에서 질적 연구방법론 교과목을 학점 이수하였으며, 또한 

면담기법을 익히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론 워크샵에 참여하여 

실제적 훈련을 받은 경험을 활용하였다. 현상학과 관련하여서

는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선행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

며, 워크샵, 학회참석 및 정기적인 연구모임 등에 참여하여 질

적 연구자로서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연구결과

1. 주제모음

총 8명의 연구참여자로부터 얻은 원자료로부터 추출한 의미 

있는 구절이나 문장은 총 176개였다. 이 중에서 의미가 유사하

다고 판단되는 것은 묶고, 다시 원자료를 확인하면서 연구자가 

재구성한 의미 75개를 도출하였다. 이로부터 참여자 각 개인의 

특수한 경험은 배제하고 일반적인 의미를 조직하여 17개의 주

제를 도출하였다. 그런 다음 이들 주제를 더욱 추상적인 수준

으로 통합하여 7개의 주제모음을 조직하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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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perience of Working Mother's Parenting Burden

Theme clusters Theme Formulated meaning

Life full of conflict  1. Dedicated to kid, but unable to gain 
support from others

․ Working for the future of the child․ Preparing for the financial resources for her kid․ Lack of support system․ Need to be understood

 2. Difficulty to concentrate on work 
because of child care

․ Working brings vitality to life and promotes goal setting․ Need to be recognized for capabilities as a provider․ Poor concentration to work

 3. In a conflict situation about her 
choice combining parenting with 
working

․ In a conflict situation between parenting and working․ Concerned with work that might affect negatively with the child․ Unable to decide which should be prioritized between parenting and 
working 

Guilt feeling  4. Feeling sorry and pity for the child ․ Feeling sorry for lack of time with her kid․ Feeling sorry for her longing for love and attention

 5. Guilt feeling of being unable to fulfill 
the role of primary caregiver

․ Blaming oneself for child's inappropriate behavior․ Regarding her kid as lacking self-confidence and being intimidated 
due to lack of support

 6. Trying to reward to her kid by 
intentional behavior or gifts

․ Trying to provide for child's favorite things as a reward and a 
replacement for poor parenting․ Trying to convey the love and support in the form of rewards

 7. Working might bring negative impact 
on child's development

․ Easily gets irritated to her child due to stress and fatigue․ Hurry the child most of time․ Child gets intimidated by poor parenting attitude 

Feeling of anxiety 
due to lack of 
educational 
information 

 8. The thought of having her child being 
left behind due to lack of information

․ Feeling separated from other housewives․ Feeling frustrated due to lack of educational information from 
housewives․ Anxiety about her child might be left behind with other children 

 9. Inability to engage in child's education 
due to fatigue and lack of time

․ Feeling lack of energy to take care of kids due to fatigue․ Absolute lack of time for guiding the child's learning 

Social stigma of 
parental neglect

10. Want to be understood about difficult 
life but people blame for poor 
parenting

․ Mental stress is more difficult than being physically exhausted․ All eyes follow the mother who neglects parenting.․ Being asked to be a perfect mother

11. Having child's problems as a result of 
poor parenting of mother

․ Child's growth-related problems brought about by poor parenting․ Blamed more working mom than housewives about poor parenting

Strained family 
relationships

12. Troubled with maintaining good 
relationship with other family 
members due to misunderstanding 
about parenting

․ Having a hard time expressing children's issues with the family․ Wanting to rear the kid through her on way․ In conflict with other family members about parenting

13. Complaints about husband's lack of 
support on child care

․ Lack of supportive husband for parenting role․ Feeling frustrated with husband's lack of sense of responsibility in 
child care

Burnout and 
emotional 
exhaustion

14. Heavy responsibility for child care 
due to lack of available support 
systems

․ Doing everything for child care by herself without any help․ Parenting role is the sole responsibility of the mother

15. Getting tired of unresolved conflict 
about parenting 

․ Getting tired of taking care of the child․ Repetition of unresolved conflicts about parenting

Daily struggle 16. Having sense of comfort for ensuring 
a better future for her child

․ Self rationalization for own's parenting․ Self consolation for having a stable financial support for child's needs․ Self consolation for working hard to the child's happiness․ The need to be understood by her children

17. Expecting the child to be proud for 
having a working mother 

․ Wanting the difficult time to pass as soon as possible․ Hoping for child's respect in the future․ Feel comforted by imagining herself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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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모음: 끊임없이 갈등하는 삶

주제 1. 일을 하는 것은 아이를 위한 헌신이지만 지지를 받지 

못함

참여자들은 엄마가(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다면 아이의 꿈

을 실현시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힘들더라

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자신의 선택이 불가피하며, 자신의 

삶은 아이를 위한 헌신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

신의 헌신과 노력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모역할만을 강요하는 

주위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태도로 힘들어 하였다. 

내가 일을 하는 것도 애들의 장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주위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지금은 애기 키

울 시기인데...내가 일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생각

해서 힘들어요.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도

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참여자 7) 

주제 2. 육아로 인해 일과 관련되어 충분한 시간투자를 못하

는 것에 대해 갈증이 있음

참여자들은 직장 내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승진도 하면서 인

정받는 존재로 인식되길 원했다. 이를 위해 일에 매진하며 자

신의 역량을 향상시키길 원했지만 육아에 신경을 써야 하는 현

실로 인해 일에만 전념할 수 없어 안타까워했다. 육아와 일을 

모두 소중하게 생각하여 어느 한쪽에 무게를 두기 어려웠기 때

문에, 참여자들로 하여금 일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하였다.

내가 일하면서도 그쪽 방향으로 능력을 쌓아서 성공하

고 싶고, 단계적으로 내 일에만 전념을 하면 그쪽으로 더 

발전을 할 수 있으니까... 혼자만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

데 그렇게 일에만 치우치면 애들이 엉망이 되니까 애들한

테는 소홀해지고...(참여자 1)

주제 3.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있는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갖

지 못하여 늘 갈등 속에 있음

참여자들은 취업으로 인하여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에 대해 심각하게 갈등하였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면서 경험

하는 어려움과 긴장 상황을 견뎌나가고 있지만, 그 과정이나 

결과에서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까봐 불안해하였다. 또한 자녀

의 경제적 지지만 충족되고 행복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금 자신의 선택을 후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애들을 키우고 있는데 잘못된 얘기를 듣게 되면 갈등이 

심하죠. 나중에 내가 애들한테 더 많이 경제적으로 도움

을 준다 해도 애들이 그전에 잘못 되어 버리거나 나중에

라도 잘못되어 버리면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가 

모두 소용이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참여자 2)

제2주제 모음: 죄책감

주제 4.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과 보살핌을 주지 못해 미안하

고 안쓰러움

참여자들은 아이들이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시기에 그렇지 못하는 것에 안쓰러워했다. 늘 아이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해하였으며, 엄마의 사랑을 갈구하며 

집착하고 매달리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다.

주말 가족여행도 거의 못가고 하니까 애들이 누려야할 

것들을 못 누리는 것 같아 많이 미안해요. 가슴도 아프구

요. 시간 있으면 놀이터도 같이 나가서 놀아주고 눈썰매

장도 데리고 가고 하고 싶은데 거의 못 그러니까 참 많이 

미안해요(참여자 2)

주제 5. 주 양육자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늘 죄책감을 느낌

참여자들은 영, 유아기 부모역할의 가장 기본을 양육이라 

여기고, 애정어린 양육을 통해 자녀가 자신감을 가지고 올바

르게 성장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아이가 예상치 못한 모

난 행동들을 보이거나 남들 앞에서 위축된 모습을 보이면 자

신의 탓으로 여기고 죄책감을 느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가 그만큼 지원을 못해주

니까 애들에게 힘을 못 실어주는 거죠. 엄마가 그 만큼 적

극적으로 잘하고 관심을 가져주면 아이들도 적극적이 되

고 자신감도 가지고 할 텐데.(참여자 6)

주제 6.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을 의도적인 행동이나 

물질로 보상하려 함

참여자들은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아이가 좋아하

는 장난감이나 음식, 혹은 잦은 애정표현을 통해 보상해 주고 

싶어 하였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이 아이에게 전해지

고 자신의 빈자리로 인한 공허함이 채워질 것이라고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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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이 엄마한테 집착할 때 일은 해야 하고 안 할 수는 

없어 많이 안아주고 표현하고 지들이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대신하게 돼요... 갖고 싶은 장난감, 하고 싶은 거 이것저

것 미리 주문해서 갖다 놓는 다든가, 물질적으로 보상해주

고 엄마 손길로 많이 쓰다듬어주고 이러면 전해지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참여자 1)

주제 7. 자신이 일을 함으로써 아이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

을 준다고 생각함

참여자들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 아이가 스스로 하는 것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재촉하거나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서도 아이와의 상호작용이 없는 일방적이고 잘못된 양

육태도로 인해 아이의 요구가 무시되어 정서적으로 위축되고 

의존적으로 되지 않을까 우려하였다. 

집에서도 늘 바쁘니까 애들한테도 늘 빨리 빨리라는 

말이 습관이 되어 버렸어요. 뭘 해도 빨리하라고 재촉하

게 되요. 시간이 있으면 애가 스스로 하도록 지켜보고 기

다려주기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해버리고, 애들한테 스스로 하는 걸 잘 못 가르쳐줘

요. 자립심을 키워줘야 하는데 그게 안돼요.(참여자 2) 

제3주제 모음: 아이교육에 관한 정보와 시간부족으로 불안함

주제 8. 아이교육에 대한 또래 엄마들과의 정보공유가 어려

워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함

참여자들은 자녀교육을 가장 힘들어하였다. 자녀교육에 대

한 정보들은 넘쳐나지만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자녀교육

에 올인하는 또래의 전업주부로부터 정보를 얻기 원하지만 또

한 여의치 않았다. 이로 인해 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큰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자신의 아이가 낙오될지도 모른다는 생

각에 늘 불안해하였다.

엄마들 모임이 있어도 항상 오전에 있거든요. 갑자기 

연차내기도 어렵고, 그런데서 엄마들이 우리 아이는 어떻

고, 설명회 있는 것도 얘기하고 하는데 나는 그런 정보도 

아예 없고 설명회 같은 데도 가지를 못하니까...나는 막 

키우는 것 같은데, 왠지 불안하니까 인터넷 같은 데라도 

들어가 찾아보고 그러지만 그것도 실마리가 있어야 하는 

건데...(참여자 3) 

주제 9. 피곤함과 시간부족으로 인해 아이교육에 제대로 참

여하지 못함

참여자들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교육에 참여하려

고 노력하지만 막상 퇴근 후에는 피곤함으로 인해 아이와 충

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시간 또한 절대 부족하여 교육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가 잘 해줘야지 싶은 마음으로 퇴근하는데 막상 퇴

근하면 진을 다 빼고 오니까 놀자고 하든지, 뭐 같이 하자

고 하면 잠깐만, 잠깐만 해놓고 자버린다던지. 그런데 막

상 노는 날 되면 그렇게 놀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래도 교육이 제일 문제죠. 진짜 이브닝 마치고 탁 가면 자

고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유치원 가버리고, 올 시간 되면 

와서 할머니 하고 놀고 씻고 자고...(참여자 3)

제4주제 모음: 부족한 엄마로 낙인찍힘

주제 10. 힘든 삶에 대해 정서적으로 위로받고 싶으나 육아를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 비난받음

참여자들은 직장 일 뿐만 아니라 육아와 가사 일까지 하면

서 하루하루 전쟁 같은 삶을 살면서도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 

자신의 고단한 삶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해해주고 위

로해 주기를 원하였다. 일을 하기 때문에 전업주부 보다 가사

일과 육아에 서툴기 마련이지만 조금의 실수라도 하게 되면 

육아를 소홀히 한다는 비난과 질책이 쏟아져 속상해하였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피곤한 건 괜찮아요. 어떻게든 해 

나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정신적인 문제, 아무도 나를 이

해해 주지 않고 내 방식이 틀렸다 라고만 생각하고 나를 

비난만 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주변에서 조금이라도 지

지해주면 좋겠는데...(눈물 흘림) 꽂힌 화살이 많아지면

서 혼자 우는 시간도 많아요.(참여자 2)

주제 11. 아이의 잘못됨은 곧 엄마의 육아소홀 때문으로 결론

지어짐

참여자들은 일을 선택함과 동시에 그에 따르는 책임도 모두 

져야했다. 여전히 육아는 엄마의 몫으로 여기는 문화 때문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일하는 엄마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이 

돌아온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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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때문에 애들을 잘 못 챙겨서 그렇다. 엄마 때문

에 애들이 구질구질하게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하죠. 살림

도 마찬가지예요. 집에만 있는 엄마들도 집이 어질러져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라도 우리 집이 그러면 

또 내 탓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 애기문제, 살림문제 안

될 때는 전부 내가 일을 하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신랑도 

그렇고 친정식구들도 그렇고...아무도 이해해 주는 사람

이 없어요.(참여자 2)

제5주제 모음: 소원해진 가족관계

주제 12. 육아에 대한 견해 차이로 가족과도 갈등을 겪으면서 

가족 간 관계가 소원해짐

참여자들은 아이 양육에 충분히 참여하지는 못하였으나 자

녀에 대한 양육방식은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아이 양육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양육방식을 따라

주기를 바라지만, 이것이 가족 내에서 일치되지 않아 자주 갈

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양육은 매일의 생활에서 일

어나는 일상이므로 가능한 아이양육에 대한 서로간의 불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면서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고 

점차 관계가 소원해져 가고 있었다. 

 동생이 누나를 때렸어. 그러면 이건 혼내야 되는데, 어

른들은 보고도 그걸 방관해...그냥 흐흐흐흐 웃고 있어...

그걸 당장 그 자리에서 혼내야 되잖아. 누나를 때리면 안 

되다고. 결국 내가 나서서 혼내야 되는 거라... 남편이랑 

어른들은 혼내지 않고 방관이야...(참여자 1)

모두 다 내게만 화살을 꽂아요. 감기가 걸려도 내가 일

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그러니 친정 식구들에게도 문제가 

있어도 힘들어도 점점 말을 안 하게 되고 말문이 닫혀버

리게 돼요. 발걸음도 점점 뜸하게 돼요.(참여자 2)

주제 13. 남편의 방관자적 태도에 대해 불만이 쌓임

참여자들은 가사와 육아에서 남편의 도움과 지지를 절실히 

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남편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었

다. 가사일은 물론, 육아에 있어서 아빠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이양육에 관심이 없거나 협조하지 않고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남편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드러냈다. 

애 키울 때 가장 힘든 거는 신랑이 옆에서 안 도와주는 

거...그게 제일 힘들지요.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는데 자

기가 조금만 피곤하면 아기가 옆에서 징징거리면 짜증내

고 소리치고...(참여자 3)

제6주제 모음: 지쳐가는 삶

주제 14. 이용가능한 지지체계의 부족으로 육아에 대한 책임

이 과중함

참여자들은 아이가 아플 때와 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

변에서 도움 받을 데가 없으며, 결국 모든 책임을 혼자 감당해 

내야 하는 상황에 힘들어 하였다. 평소에도 하루하루 겨우 아

이양육을 해 나가는 환경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돌발 상황은 

참여자들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주위에서 도와준다고 해도 막상 아이가 아프면 모든 

게 내 책임이죠. 아이가 아프면 시어머니 불러야죠, 돌보

미 선생님이 있다 해도 아이가 많이 아프면 다 내가 어떻

게든 해야 하니 난리나요(참여자 8)

주제 15. 벗어날 수도 없고 선택의 여지도 없는 힘든 시간의 

반복으로 삶이 지쳐감 

참여자들은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의 경제적 위축을 염려하

여 당장 일을 그만 둘 수도 없고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도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이

러한 일상이 반복되면서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어디 가서 상의할 데도 없고 친정에도 편하게 얘기할 

처지가 못 되고 얘기하면 일을 그만두라고 하니까요. 책

을 읽으면서 위안을 삼게 돼요. 책에는 이상적인 걸 적어 

놓았잖아요. 위안을 삼다가도 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니까 또 갈등이 생기고, 반복이죠. 끝이 없는 반복...(참

여자 2)

제7주제 모음: 하루하루 버텨나감

주제 16. 자신의 힘든 삶이 아이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

고 위안삼음

참여자들은 일을 함으로써 아이에게 경제적인 부분만큼은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고 있었다. 아

이에게 충분하게 지원해 줌으로써 더 윤택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아이가 더 행복해 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였

다. 또한 막상 육아에만 전념한다고 해도 지금보다 아이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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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돌봐줄 것 같지 않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기도 하였다. 

이왕이면 집에 있는 엄마들은 그렇게 못하지만 나는 

버니까 좋은 옷에 좀 더 나은 음식을 먹일 수 있고 내가 버

니까 마음대로 사주지...(참여자 7)

막상 내가 집에 있다면 뒷바라지를 더 잘 할 수 있겠다

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막상 있다하면 스트레스 받으니

까 애들한테 소리 지르거나 잘못해 줄 수도 있겠고...(참

여자 6) 

주제 17. 아이들이 자라면 일하는 엄마를 자랑스러워 할 것이

라는 생각으로 버텨나감

참여자들은 지금의 힘든 상황으로 인해 순간순간 지치고 흔

들리기도 하지만 무너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먼 훗날 자

신의 선택을 이해해주고 엄마를 자랑스러워 할 아이들의 모습

을 생각하며 위안을 삼으며 참고 견뎌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면서도 지금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의미 있는 시간이라 여겼다. 

빨리 시간이 5년 10년 후딱 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러면 지금 이런 모든 상황들이 끝나 있을 거 아니예요. 그 

때가 되면 애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요. 빨리 시간이 흘러 지금 내 생각이, 내 방식이 옳았다

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어요. 아 엄마가 멋있다, 엄마 같

은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2) 

2. 양육부담감의 본질적 구조 기술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의 양육부담

감 경험에 대한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취업모

들은 가족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싶지만 주변의 부

정적인 시선과 일과 가사 어느 한쪽에 무게를 두기 어려운 현

실로 인해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었다. 늘 시간이 부족하여 아

이에게 충분한 보살핌과 사랑을 주지 못하고 재촉하거나 자주 

짜증을 내게 되어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며, 이러한 미안함

을 잦은 애정표현이나 선물 등으로 보상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자 노력하였다. 어린 아이를 둔 취업모들은 자신의 취

업으로 인해 아이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것에 크게 불안해하였

다. 또래 전업주부들과 어울리지 못하면서 교육에 대한 정보

를 얻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는 신체적 피로로 인

해 아이 교육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는 현실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일, 가사, 육아를 감당하며 전쟁 같은 하루하루

를 보내지만 조금의 실수에도 ‘부족한 엄마’라는 비난에 속상

해하며, 양육방식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로 대리 양육자인 가

족과도 갈등을 겪으면서 대화는 점차 줄어들고 관계도 소원해

져 갔다. 양육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과중한 부담

과 육아와 일 사이에서의 반복되는 갈등과 고민 속에서 삶은 

점점 지쳐가지만, 지금 자신의 노고를 언젠가는 아이들이 알

아줄 것이라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텨 나가고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취업모가 경험하는 양육부담감의 본질을 탐색하

기 위해 시도된 현상학적 연구로 양육부담감의 7가지 주제모

음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주제모음은 ‘끊임없이 갈등하는 삶’으로, 참여자들

은 일과 양육을 병행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지만 아무도 그

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어 힘들어 하였

다. 성공중심의 사회속에서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한 궁극적 목

표를 가지면서도 자기계발에 대한 부담과 아이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양육 현실 간의 상충되는 상황으로 

인하여(Yang, 2011) 갈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가 가

정에서 ‘엄마’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고, 직장 내에서도 여성

으로서 특별한 배려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

에 두 역할사이에서 힘들어 한다는 Kim, Kim과 Lee (2011)

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주었다. 이러한 고민과 갈등은 양육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켜 자녀를 둔 젊은 취업 여성들뿐만 

아니라 미혼여성들에게도 자녀 출산을 고민하게 하는 요인으

로 이어지고 있으므로(Kim et al.,),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

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일, 가정 양립

지원책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두 번째 주제모음은 ‘죄책감’으로, 참여자들은 전업주부처

럼 온종일 아이를 잘 보살펴주지 못하여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느꼈다. 이는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자녀를 위

한 희생정신과 책임감이 강하여 돌봄이 부족하거나 양육이 충

분하지 못할 경우 죄책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으로(Sung & 

Park, 2011), Yang과 Shin (2011)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

과를 보고한 바 있다.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에 참여자들은 의

도적인 스킨십으로 사랑을 각인시키고, 자녀가 원하는 물건

을 갖게 함으로써 부족한 엄마 역할을 만회하고자 하였다. 그

러나 일하는 어머니와 집에 있는 어머니 간 영유아 자녀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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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위험 정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머

니의 취업이 아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취업모들은 자녀에게 갖는 과도한 죄책감에서 벗어나 

현명하고 일관적인 양육태도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참여자들은 아이에게 미안해하면서도 일, 가사, 육아

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과중한 부담과 피로로 인해 쉽게 짜

증을 내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것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피로가 가시기도 전 또 다른 노동을 시작해야 하는 이중의 긴

장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 소진을 경험하기 때문일 것이다. 스

스로 감정조절에 실패한 취업모는 미안한 마음과 죄의식을 느

끼고 이를 만회하고자 최대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질적으

로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부담을 더 가지게 된다(Kim & 

Chang, 2008). 이러한 현상은 육체적 피로뿐만 아니라 해결

되지 않은 스트레스로 인해 모아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녀의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Yoon, 

Hwang, & Cho, 2009)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스 해결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주제모음은 ‘아이교육에 관한 정보와 시간부족으

로 불안함’으로, 참여자들은 자신은 일을 하고 있어서 절대시

간이 부족함에도 자녀교육에 임하는 자신의 처지를 전업주부

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조급하고 불안해(Mishina, Takaya-

ma, Aizawa, Tsuchida, & Sugama, 2012; Yang & Shin, 

2011)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녀교육열이 매우 높고 자녀

의 성공 여부에 따라 능력있는 어머니로 평가되기 때문에 취

업모에게 자녀교육은 이중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Lee, 

2007).

게다가 참여자들은 늦은 퇴근 시간과 피로함으로 자녀의 학

습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 현재 자

녀의 학업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장래까지도 염려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자녀양육에서 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

라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최

선을 다하지만 교육 문제에서만큼은 늘 부족하다고 느끼며, 

이로 인해 받는 양육 스트레스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주제모음은 ‘부족한 엄마로 낙인찍힘’으로, 참여자

들은 고된 삶을 누구에게든 편하게 털어놓고 위로 받고 싶었

지만 오히려 전업주부보다 육아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

고, 부족한 엄마라는 낙인이 늘 따라다녔다. Yang과 Shin 

(2011)의 연구에서도 취업모는 ‘가정을 포기한 여자’라는 인

식과 여성의 역할을 가족 중심에 두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힘들어 하였다. 하지만 실제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비교하였을 

때 가정에서의 안전사고나 입원 경험 등에 차이가 없으며 양

육태도 측면에서도 더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Bang, 

2004). 즉 육아의 책임을 여성에게 떠넘기는 우리 사회의 불

공평한 편견과 오해 속에서도 취업모는 최대한 아이에게 소홀

하지 않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주제모음은 ‘소원해진 가족관계’로, 육아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나 비협조는 가족 간 갈등을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가족관계가 소원해지고 사이가 멀어졌다. 본 연구에서 참

여자의 양육방식과 차이를 보이는 대리양육자는 대부분 할머

니였으며, 대리양육자와의 육아갈등은 Kim과 Seo (2007)의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한편, 취업여성의 경우 배우자와

의 불평등한 역할분담과 자녀교육방식에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는데(Lee, 2008)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의 양육부담감은 남편의 무관심이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

전과 달리 남성들이 여성의 취업을 지지하고 가사를 분담하는 

등 도움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역할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Yang & Shin, 2011) 보인다. 외국의 

경우 법적으로 자녀 양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공동으로 부여하

고 있기 때문에(Kim & Seo, 2004) 양육을 인식하는 무게 정

도가 우리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도 자녀양육의 책임을 개인이나 가족내의 문제로 남겨두기보

다는 좀 더 제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취업모가 경험하는 

역할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 주제모음은 ‘지쳐가는 삶’으로, 평상시에는 물론 

특히,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 받을 곳이 없어 어떠하든 혼자

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매우 힘들어 하였다. 이럴 때마다 취

업모는 더욱 극심한 갈등을 겪음과 동시에 심신이 지쳐가는 

경험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등(2011)도 부부가 

함께 일하기 때문에 육아를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여성의 책임으로 여기

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남편이 육아에 협력하기는 하지만 도

와주는 정도의 수준으로,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남편의 가치

관과 태도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Yang & 

Shin, 2011)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 주제모음은 ‘하루하루 버텨나감’으로, 참여자들은 

지금은 힘들지만 아이가 자라면 엄마의 부재를 이해하고, 자

랑스러워 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즉, 현재 자신이 양육에 매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애써 긍정적으로 합리화하면서 버텨나가

기 위해 노력하였다. 실제로 사춘기 딸의 경우 엄마의 사회적 

성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성공한 엄마를 자신의 역할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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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고 있어(Jeong, 2005) 취업모의 이러한 합리화는 현재

의 양육부담감을 이겨나가는 긍정적인 방어기제로 보인다. 주

목할 점은 취업모의 삶이 힘겹고 지쳐가지만 본 연구참여자들

은 전업주부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전업

주부로서 감당해야 할 양육과 가사일이 두렵기도 하지만(Kim 

et al., 2011) 사회로부터의 단절과 고립을 원하지 않으며

(Kim & Seo, 2012) 일을 하면서 얻는 성취감도 큰 것으로 설

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취업모들은 육아와 일 사이에서 갈등

함, 육아에 대한 죄의식, 충분한 사랑과 보살핌을 주지 못한 미

안함, 남편의 방관자적 태도에 불만을 가짐, 슈퍼우먼을 바라

는 주변의 요구, 신체적 피로로 인한 잘못된 양육태도, 아이 교

육을 걱정함, 전업주부와 교류가 없고 소외됨, 아이들이 자라

면 엄마를 자랑스러워 할 것이라 생각함 등은 취업모의 양육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Kim et al., 2011; Kim & Chang, 

2008; Yang & Shin, 2011)의 결과와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그러나 가족 관계가 소원해짐, 지쳐가는 삶, 하루하루 버텨나

감 등의 새로운 주제모음이 도출되었다. 즉, 양육방식에 있어

서의 가족간 의견 차이로 가족관계 마저 소원해진 채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며, 이러한 갈등과 부담감으로 삶은 지

쳐가지만 자녀들의 미래와 자녀들이 자신의 노고를 알아줄 것

이라는 희망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취업모의 이러한 부정적인 양육경험은 둘째, 혹은 셋째 아이

의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어 저출산의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의 양육부담

감을 줄이기 위하여 양육부담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저출산

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이면서도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취업모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그들의 미안한 마음을 위로해야 하며, 취업모 역시 

잘못된 모성애적 믿음에서 비롯된 죄의식에서 벗어나도록 노

력해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가 경험하는 양육부담감의 

본질을 밝히기 위하여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참여자의 경

험을 심층 기술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결과 7개의 주제모음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여기에는 ‘끊임없이 갈등하는 삶’, ‘죄책

감’, ‘아이교육에 관한 정보와 시간부족으로 불안함’, ‘부족한 

엄마로 낙인찍힘’, ‘소원해진 가족관계’, ‘지쳐가는 삶’, ‘하루

하루 버텨나감’ 등이 포함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취업모의 

양육부담감 본질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시해 주며,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여성의 사

회취업 저해요인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효율적

이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공해 줄 것이다. 본 연구는 취업모가 

경험하는 양육부담감의 본질을 탐색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도

된 연구로, 취업모의 입장에서 양육 부담감과 관련된 현상을 

전반적으로 다루었으며,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

러나 본 연구는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보살핌이 더 필요하

고 자녀의 수나 터울에 따라서도 양육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여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의 양육 부담

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제한점을 가진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는 생후 12개월 이상 6세 이하의 어린 아동을 

가진 취업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연령대에 따른 양육부담의 

차이를 고려하여 동일한 연령대의 자녀를 가진 취업모를 대상

자로 한정한 질적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취업모의 양육부담감 경험의 주관적 속성을 객관적으로 측정

하는 도구 개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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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Working mothers with young children experience parenting burden because they hold down a job and 

run a household at the same time.

￭ What this paper adds?
This study provides an overall understanding related to parenting burden. Even though working 

mothers' children are young, they have a concern that they may have less opportunity to share information 

caused by being isolated from housewife society. They are stressed for their children who may be left 

behind at school from their peers because of lack of information.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Understanding the experiences of working mothers related to parenting their young children 

would help to serve as a medium for the formulation of appropriate nursing intervention relevant 
to burdens of parenthood.




